
- 1 -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쪽

배포일자 2021. 12. 29. (수) 담당부서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담당센터장 김재현 연구관 (031-540-8871) 담 당 자 조아람 주무관 (031-540-1021)

자료제공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김창준 연구사(changjunkim@korea.kr, 010-4524-2034)

국립수목원 광릉숲길, 올해 95만명이 찾아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즐기는 힐링 장소로 인기 -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지난 1년간 광릉숲길에 95만명의 국민이

찾아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즐겼다고 밝혔다.

○ 광릉숲길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국립수목원 입구부터

봉선사까지를 잇는 약 3km의 탐방로로 2019년도에 조성되었다.

○ 광릉숲은 광릉숲길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걸어서 통행하는 것이 제한적

이었으나, 숲길 개설 이후 많은 국민들이 광릉숲의 생물다양성을 가까이

에서 관찰할 수 있고 더불어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 광릉숲길 탐방인원은 2019년 59만명, 2020년 38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광릉숲길은 걷기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 550여년간 보존되어 온

광릉숲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찾아오는 탐방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국립수목원은 금년 광릉숲길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숲길의 이용 효과, 보행환경,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응답률이

약 9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 -

○ 특히, 향후 광릉숲길의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탐방객이

이용의 편의성이 낮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하여, 광릉숲의 보전 가치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광릉숲길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550여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광릉숲을 잘 보전하면서 탐방객이

광릉숲길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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